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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키비의 번영】 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

여러분은 고대 키비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?  저는 얼마 전 세키 유지 

씨의「고대사로 읽고 해석하는 모모타로 전설의 수수께끼」라는 책을 

읽었습니다만, 꽤 시사가 풍부한 작품이었습니다. 

중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

●4세기에서 5세기 전반에 걸쳐 세토내해의 해상무역을 진압한「키비」 

는 크게 번영하고 야마토 건국에도 힘을 쏟았다.

●야마토 국은 당초 많은 지역으로 이루어진 수장국 연방과 같은 형태를 

갖추고 있어「키비」는 그중 가장 큰 힘과 부를 축적했던 지역이었다.

●당시 야마토 정권은 모노노베우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, 그 고지는 

키비에 있었다. 그러나『일본서기』는 후지와라씨의 정의를 주장하는 

것으로 소가, 모노노베의 활약 대목은 말살되고「키비」국가에 대한 

언급이 없다. 

저는 이러한 기술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눈에 들어온 츠쿠리야마

고분 (일본 4 위, 천황 능을 제외하고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전방

후원 분)의 웅장함과 그 배총으로 센조쿠고분의 석실의 석장과 벽에

아마쿠사와 사누키에서 들여온 석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도, 



이 시대에 세토내해 일대를 진압한 상당한 세력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고

그것이 역사의 어둠 속에 사라져 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

또한 이 작품에서는 모모타로 전설의 기반이 되는 키비츠히코노미코토에 

관한 고찰도 이루어 지고 있으며

●『일본서기』에 의하면 키비츠히코노미코토는 야마토에서 파견되어 

이즈모를 성패 하였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「키비」의 사람이다. 

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.

●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 번영하여 후지와라 씨에 의해 모노노베우지의 

고향인 「키비」의 존재는 역사의 어둠에 묻히고 그 후지와라 씨에 의해 

구축된 역사관은 타파하기 어려운 것이었다. 따라서 키비사람들이 

「키비츠히코노미코토」라고 하는 「우상」을 역이용하여 우라쟈를 

퇴치했다는 설화에 바꿔치기함으로써「키비」의 영웅을 칭송해왔다. 

고 되어왔다 

이것도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키비츠 

신사를 탐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

이제 수국이 예쁘게 피는 계절. 여러분도 키비지를 돌아보시는 것은 

어떠실지 


